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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사회 경기

국립수목원, DMZ서 생물의 보고 7곳 찾았다

▲ 민통선 습지에서 발견된 멸종위기식물 '양뿔사초'. /사진제공=국립수목원

자연습지 3곳·인공습지 4곳
6.5㏊ 규모의 산림습원 발견

멸종위기종 '양뿔사초' 등
희귀식물 9종 서식 확인



▲ 민통선에서 발견된 파주 용산리 습지. /사진제공=국립수목원

국립수목원이민간인출입통제선안에서산림습원 습지 곳을발견했다

일반인의접근이어려운민통선안에서습지를발견한것은이번이처음이다

일국립수목원에따르면국내산림습원가운데생물다양성이높은 곳

을 년마다조사하고있다

생태연구소와 함께 발견한 습원 곳은 자연 습지 나머지 곳은 과거 경

작했거나 사방댐 건설로 생긴 인공 습지였다 총면적은 ㏊ 만 ㎡ 이

다

이곳에선멸종위기종 양뿔사초 를비롯해위기종 층층둥굴레 취약종 왕씀

배 등희귀식물 종도확인됐다

산림 습원은 습지뿐만 아니라과거 화전 경작 등의 활동으로수분을다량 함

유한지형이나수분이공급되는지점을뜻한다

산림생태계에선수생태계와 산지환경을연결하는역할을 해생물다양성 보

고 寶庫 로불린다

그러나민통선습원은일반인접근이어려운지리적특성으로가시박과같은

확산력이높은침입외래식물에노출돼있다



이광덕 이광덕
다른기사 보기

여기에다군사훈련등에의한인위적인훼손도확인됐다 이때문에지속해서

모니터링해야한다는의견이나온다

국립수목원 관계자는 “DMZ 내 우수한 산림 습원을 지속해서 발굴해 산림

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며 “기후변화로 사라지는 산림 습

원을 보전·복원하기 위해 장기적인 연구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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